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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방학 어린이 캠프

3월 봄방학 기간 중 초등학생을 중심 
으로 어린이 캠프를 가졌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며  아직 교 
회에 연결되지 않은 일본 초등학생들 
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한 시 
간이었습니다. 
일본인 친구인 치카와 켄 그리고 유이 
가 교회에 몇번 와 본 적은 있지만 친 
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와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었습니 
다.  

한국요리 김밥 만들기

교회에서는 매주 한국요리 교실을 통해 주님을 전하 
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던 
일본인들도 한류를 통해 전해진 한국음식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음식을 배울 수 있다고 하면 기 
쁘게 교회에 와주고 음식을 만들며 마음을 열기 시작 
합니다. 이 날은 우에하라상 부부와 타카쿠사키상이 
와서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에도 초밥으로 만드 
는 김밥이 있지만 한국 김밥도 너무 좋아합니다. 함께 
만든 음식을 나누고 영혼의 양식인 말씀도 듣고 갑니 
다. 한국요리교실을 통해 연결된 일본인들이  복음에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와세다 대학에서는 정기적으로 개인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 전 쉬는 시간중에 벤치에 앉아있 
는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건네며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진지하게 들어주는 학생들을 보면 
서,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복음을 위해 준비한 영 
혼들이 있음을 늘 느끼게 해 주십니다. 미약한 사 
역이지만 그동안 전하였던 복음이 작은 불씨가 되 
어 일본 복음화의 열매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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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외롭게 지내시는 일본인  키타다 할머
니의 생일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키타다할머
니는 연세가 80세가 넘으셨지만 건강하시고
말씀도 아주 재미있게 잘 하십니다. 교회에
서   이야기 나누 시는걸 너무좋아하시고 오며
가며 자주 들러 주십니다. 가끔 씩 맛있는 과
자도 가져다 주십니다. 아직은 예수님을 영접
하시지 않으셨지만 꼭  마음도 열려 예수님 만
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
라 내가 네게 응답하
겠고 네가 알지 못하
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가족소식  
늘 저희들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니 감사드
립니다.  
영준이는 중학생이 되고 키도 덩치도 많이 컸
습니다. 교회 설거지 당번에 들어가 고등학생
형을 도와 설거지도 잘 하고 있습니다. 교회 부
엌이 작아, 좀더 큰 부엌이 있는 새로운 성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인이는 5학년, 수아는 2학년에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한국어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 토요일
마다 배우고 있습니다. 지인이는 조금 씩 읽을
수 있게 되었지만 수아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계속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
본선교의 비젼을 함께  이루어가는 생명의 동
역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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